작년부터 가고 싶었던 IHOP PRAYER'S ROOM의 방문은 뜻밖에 주님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7월19일~28일(10일간) 진행되는 KC Commission(Commission: '파송한다'는 뜻)은 기대 이상의 영적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가기로 순종했고 주님은 '사랑하는 연인, 주님 닮은 눈부신 신부'에로의 자리를 준비하셨다. 2006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 그후 몇년간 '너는 나의 친한 친구'라 하시며 늘 가깝게 지냈다. 마지막 사역이 힘들어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잡은 손마저도 놓쳐버린 난 말씀을 읽어도 깊은 기도가 되지 않았다. 모른체하며 일상생활만 매달리는데 갈급한 내 영혼이 자꾸 주님을 상기시켰다. 그래, 주님은 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실거야. 용기를 내어 다시 회복을 위해, 그러나 큰 기대는 안한 채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한 번 갈아탄 후 Kansas City, Missouri 주에 있는 IHOP에 도착했다. 숙박을 허락하신 선교사님 댁에 짐을 풀고 푸짐한 식사대접을 받은 후 열흘 간의 Intensive Program은 적당히 그러나 숨가쁘게 펼쳐졌다. 소박한 시골도시, 그러나 IHOP 건물은 그 영적 위상을 숨긴 채 겸손히 Red Bridge Road의 한편에 편안하게 일렬로 들어서 있었다. 이 지역의 교회들과 미국과 세계를 중보하는 IHOP. 그 곳에서 난 꾸밈없고 따뜻한 성령님의 영접을 받았다. 먼저 IHOP-Kansas City의 예언의 역사는 “한세대 동안 기독교의 이해와 표현을 바꾸겠다'는 성령님의 취지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24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곳에 중보와 예언과 치유와 축사의 임재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곳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신부를 깨우고 신부의 영성을 주님의 재림때까지 증가. 유지하는 것인데 그 훈련에는 예언의 이해, 실습, 선두주자(Forerunner)의 삶(중보기도), 아가서, 다윗의 삶, Prophetic Dance, 예배와 찬양, 예언적 삶 등을 배웠다. 나는 다윗이 원했던 단 한가지(One Thing)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시 27:4)이라는 때묻지 않은 그의 영성을 배울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내 영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그 친밀감을 위해 '아가서'의 말씀을 영성에 실어 나의 구원 주(Redeemer)요 왕이신 신랑 예수와의 깊은 신뢰와 교제가 기도실에서 드려지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더욱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사랑하심을 더욱 강한 사랑과 신뢰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기도를 자주 많이 한다해도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연인, 신부로서의 친밀감까지는 느낄 수가 없었음을 알았다. 갈급한 심령 위에 안식과 만족감과 안위감과 권능이 부어졌다.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 주님의 연인으로서 신랑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를 맞이할 신부의 여정 길을 신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배려하시는 자비로우신 마음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사랑 예수님.
